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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모우사 미야마의 시치넨마쓰리 축제 

 

이 축제는 후나바시시, 지바시, 나라시노시, 야치요시의 9 개 신사가 모이는, 시모우사 지방을 대표하는 합동 

축제입니다. 축제는 9 월에 열리는 소제(작은 축제)와 11 월에 열리는 대제(큰 축제)로 구성되어 있으며, 6 년마다의 소띠 

해와 양띠 해에 열리며, 세는 해로 7 년이 되기 때문에 시치넨마쓰리(7 년 축제)라 불리고 있습니다. 

축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, 무로마치 시대(1336-1573)의 지바 일족 마쿠와리 야스타네와 관련된 

순산 기원과 순산 감사의 고사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. 

소제(작은 축제)는 옛날에 유다테(물끓이기) 의식을 통해 대제의 날을 점쳤다고 해서 ‘ 유다테사이 ’라고도 불렸으며, 

니노미야 신사에서만 열립니다. 신위가마와 축제용 수레 등이 하루 종일 미야마 마을을 누비며 행진합니다.  

대제(큰 축제) 첫날에는 ‘목욕재계 의식’에 따라 사람들이 옛 사기누마 해안으로 가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음날을 

준비합니다. 2 일째는 ‘순산 감사 대제’가 열립니다. 가미소로이바(후나바시시 미야마 7)에 모든 신사의 신위가마가 전부 

나와 ‘ 나나마가리 ’ 라 불리는 길을 따라 니노미야 신사로 가서 신체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참배합니다. 3 일째의 

‘이소데사이’는 지바시의 옛 마쿠하리 해안에서 열리는 순산 기원 제사로, 4 곳의 신사가 모여 합동으로 거행합니다. 그 

다음에는 니노미야 신사와 고야스 신사의 신위가마가 ‘ 작별 의식 ’ 을 거행하고, 돌아가는 길에 니노미야 신사의 

신위가마만 나라시노시 사기누마의 ‘간노다이(히노쿠치다이) ’에 들러 제사를 올립니다. 이 제사가 끝나면 비로소 대제 

전체가 끝난다고 합니다. 

 

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 


